
THE TOWN NEWS 41November 19  2018   Vol. 1238부동산/경제

그린스펀 “추가 감세, 문제에 직면할 것”

아마존 제2 본사 선정 …  20억 달러 이상 챙겨

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의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날

로 커지는 부채 증가를 미국 경제의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. 

부채 증가가 작금의 경제 확장세가 꺾을 수 있다는 경고다. 

15일‘이데일리’에 따르면 그린스펀 전 의장은 전날 블룸

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“감세를 비롯한 세제개편에 따른 

경기 부양이 미 경제를 도와왔지만, 실제 적자를 메울 만큼 

충분하지는 않다.”며 이처럼 밝혔다. 

그러면서“세금에 따른 수입을 다른 곳에서 찾기 전까지 

더는 세금을 깎을 수는 없을 것”이라며“만약 더 감세한다

면,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향후 10년간 1조5,000억

달러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법안에 최종 서명한 바 있

다. 이러한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미국 경제

성장률은 2분기에 4.2%를 기록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나

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13일 뉴욕 롱아일

랜드시티와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내셔널랜딩에 제2 본사

를 세울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. 기존 시애틀 본사에 이어 

미 정치, 경제 수도인 워싱턴DC와 뉴욕 주변에 새로운 둥

지는 튼 것이다.

제2 본사로 낙점된 두 지역은 총 50억 달러의 투자와 5만 

개의 신규 일자리를 공급받게 된다.

제이 카니 아마존 선임 부사장은“후보지마다 100가지 

이상의 측면을 들여다봤다.”면서“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

한 기준은 인재를 찾고 유치할 능력이라는 점이 분명해졌

다.”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.

버지니아 북부 알링턴 인근 내셔널 랜딩과 뉴욕 롱아일

랜드시티는 미국의 정치, 경제 수도 주변에 자리 잡고 있으

며 각 지역의 공항들과도 인접해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은 것

으로 알려졌다. 특히 버지니아가 민주·공화 양 당 어디에

도 치우치지 않는 경합주라는 점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더

타냈다.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연방 재정적자는 7,790억 달

러를 기록, 6년 만에 최대치를 다시 썼다. 

한편 대규모 감세로 3%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온 미국 경

제에서 감세 약발이 끝나간다는 진단이 계속해서 제기되

고 있다.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직전 약속

한 중산층 감세를 검토하고 있지만, 대규모 재정적자와 하

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 속에서 추진이 쉽

지 않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다. 

대규모 감세로‘슈거 하이’(sugar high, 당분 섭취에 따른 

일시적 과잉 흥분)에 취했던 미국 경제에서 감세 약발이 끝

나는 시기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할 내년과도 맞

물린다. 

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내년 둔화세가 현저해

지면서 2020년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.

라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이라

는 분석이다.

또한 아마존은 제2 본사 유치 경쟁을 유도하면서 세제혜

택 등 20억 달러 이상의 잇속도 챙겼다. 평균 임금 15만 달

러 이상의 2만5,000명 고용을 달성하면 뉴욕에서는 10년

에 걸쳐 12억 달러의 세제혜택을, 버지니아에서는 12년에 

걸쳐 5억5,000만 달러의 현금을 각각 지급받는다. 다만 고

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도 깎인다.

아울러 아마존은 테네시주 내슈빌에 운영·물류 등을 담

당할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이 센터에서도 약 5,000

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. 내슈빌에서도 목표 

달성 시 7년에 걸쳐 1500만 달러의 현금을 받는다.

한편 뉴욕타임스는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세계 최대 전자 

상거래업체인 아마존과 세계최대 부호 가운데 한 명인 베

이조스 CEO에 대한 혈세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

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.

10월 소비자물가 
상승률 9개월간 최고

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9개월간 가장 

큰 폭으로 상승했다.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

로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

식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.

15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 노동부는 14일 

10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한 달 전보다 

0.3% 상승했다고 밝혔다. 1년 전과 비교하

면 CPI는 2.5% 올라 9월 2.3%보다 오름폭

을 키웠다.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

외한 근원 CPI는 한 달 전보다 0.2%. 전년 대

비 2.1% 상승해 9월 2.2%보다 크게 올랐다. 

앞서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CPI가 전월 대비 

0.3%, 근원 CPI가 같은 기간 0.2% 올랐을 것

으로 예상했다.

미국의 소비자물가는 49년간 최저치로 떨

어진 실업률과 강한 국내 수요로 기조적 상

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. 미국의 연간 기준 임

금 상승률은 지난달 9년 반 만에 최고치를 

기록했다. 연방준비제도(Fed)는 2.0%의 물

가 상승률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. 

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

(PCE) 물가지수는 최근 5개월간 2.0% 상승 

흐름을 보였다.

한편 10월 소매판매는 0.8% 증가했다. 이

는 금융시장 전망치 0.5%를 웃돈 것이다. 전

문가들은‘플로렌스’와‘마이클’등 미국을 

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10월 지표가 왜곡

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.

10월 자동차 및 부품 판매는 1.1% 증가했

고 주유소 판매는 3.5% 늘었다. 휘발유와 자

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.3% 증가해 9월

과 같은 속도를 유지했다. 건설 자재 판매는 

1.0% 증가해 지난 5월 이후 가장 호조를 보

였고 전자 및 가전제품 판매는 0.7% 늘었다.


